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 끼는 

마음이나 느낌’으로(표준국어대사전, 1999) 문화나 소

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

구하는 가치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이며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

요하게 인류가 추구해온 삶의 최종 목표이다[1].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금순1*, 윤영주2

1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문경대학교 보건의료재활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Geum-Soon Kim1*, Young-ju Yoon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unkyung College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Rehabilitation, Mun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0년 10월26일부터 11월 2일까지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31명을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ANOVA, Scheff’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 행복감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β=.26, p=.002), 자아 탄력성(β=.32, p<.001), 전공만족도(β=.27, p<.001)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을 43% 설명하였다. 결

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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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subjective 

happiness. From October 26th to November 2nd, 2020, 131 students from the four-year nursing department 

were survey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Scheff'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5.0. As a result of the study, subjective happiness was academic self-efficacy (β=.26, p=.002), self-resilience 

(β=.32, p<.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 (β=.27, p<.001), 43% explained subjective happiness. In 

conclusi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were in the order of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to improve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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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으로서 개인의 지각된 행복감이며[2], 삶의 만족도

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토대로 삶이 

살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의

미인 행복감의 개념으로서 최근 사회학, 사회심리학 등

의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3,4]. 주관적 행복감

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며 자신의 경험

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으

며, 자신감, 직업에 대한 강한 의욕이 보이며[5], 스트레

스에 강하고, 자신의 생활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생활 

만족도와 자신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즐겁고 기

쁜지를 정서적으로 평가하는 정서균형으로 볼 수 있다

고 하였다[1]. 이에 현대의 융복합 사회에서 개인이 사

유하려는 행복감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며 미

래의 삶에 대한 희망이며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

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30세대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일반

대학 졸업 후 간호학과에 재입학을 하거나 편입을 하는 

학생 수가 증가되었고, 신입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관

심이나 자신의 적성보다는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적성 불일치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과

중한 학습, 외부기관에서의 임상실습,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 전문지식

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중압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다[6].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들보다 스

트레스가 4배 정도 높고, 삶의 만족,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다른 전공 학생들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최근 전 세계에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었고 교육부

는 코로나 19(COVID-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가이

드라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학은 대면과 비대

면의 동시적 수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4

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 활동과 국가시험 준비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 교육 인증기준 1,000

시간 이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내 실습 및 온

라인 실습 병행 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경험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뿐만 아니라 대상자

의 행복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이후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8] 건강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예비 

간호사로서 행복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행복

감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9].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행

복에 대한 인식연구[10], 자아존중감[11], 전공만족도

와 회복탄력성[12], 취업스트레스[13], 자아탄력성 등

[14]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상황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

직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가능하다

고 판단하는 믿음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5].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에 대한 지각된 학습활동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학업성공의 향상

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

제를 수행한다[16]. 또한 분별력 있게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유능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 및 증

진을 통하여 취업 준비 활동에서 자신감을 가지며 임상

에서 간호사로서 간호역량과 전문성 활동에 긍정적으

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행복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8],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 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요인

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

감 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적인 요인

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거나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20],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긍

정적 의미를 찾아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21]. 자아탄력성은 스트

레스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긍

정적인 보호 능력으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자기 확신

과 수용이 높고, 개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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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능력이 높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

다[22]. 또한 새로운 환경의 대학 생활과 전문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성

공적인 대학 생활 및 대학 생활 적응과 주요 요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23]. 자아탄력성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과목

에 대해 만족도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아탄력

성 정도에 따라 주관적인 행복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으며 자아탄력성이 중간에 작용을 할 경우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은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수준과 그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수준을 타인이 평가하였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 보는 것을 의미한다[24]. 또한, 동일한 학과에 속해

있더라도 환경을 수용하고 통제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

라 전공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좋거나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25], 적성

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진학한 학생이 전공만

족도가 높다[26]. 반면 대학생이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한 성적 불량,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유발, 대학생

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 유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개인의 잠재적 가

능성 개발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였다[27]. 전공 만족도의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간호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직접 효과가 있으며

[28],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므로 

결국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간호대학생의 행복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건강과 정

신적 안녕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행복감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와 함께 이후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 긍

정적이고 활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

기 때문에[17]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30], 자아

존중감, 감사 성향, 동료 관계 및 몰입이 영향을 미치고

[31], 긍정적 사고가 영향을 주었다[32].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3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

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본 연구

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M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측 검정에서 효과크기(f2)=0.11,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21

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34]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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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Lee와 Kim[35]이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Kim[3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2.2.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36]이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중 Lee[37]가 수정‧보완한 전공만족도 도구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1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Lee[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2.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Suh와 Koo[4]이 개발한 단축형 행

복 척도이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

로 행복 점수는 삶의 만족감 점수와 긍정적 정서 점수

를 합한 후 부정적 점수를 뺀 점수로 최저 8점에서 최

고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Suh와 Koo[4] 연구에서 Cronbach's α=.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0년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자

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

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만약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설명하였

다. 자료는 순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자료는 익

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

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

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20~24세가 86.3%, 여성이 

82.4%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64.1%, 기독교 

14.5%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은 30-39만원이 42.0%

가 가장 많았다. 건강문제는 없음이 100%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보장 49.6%, 전문성 특

성 24.4%, 부모님 및 주변 권유 22.1%, 봉사정신 

2.3%, 성적에 맞춤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

는 건강 50.4%, 보통 35.1%, 매우 건강 14.5%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입학 후 힘든 점은 학업 분량 

80.9%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9.6%, 보통 34.4%, 매우 만족 13.0%, 만족하지 않음 

3.1%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무지는 대학병원 

50.4%, 병원 35.9%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성적은 

3.0-3.5 미만이 45.0%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84.7%,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66.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 Categories
n(%)

M±SD

Age(year)
20-24 113(86.3)

25 ≤ 18(13.7)

Gender
Male 23(17.6)

Female 108(82.4)

Religion

Christian 19(14.5)

Catholic 11(8.4)

Buddhism 17(13.0)

No religion 84(64.1)

Etc 0

Monthly
income(won)

10-19 24(18.3)

20-29 25(19.1)

30-39 55(42.0)

40 ≤ 2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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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M±SD

Health problem
Yes 0

No 131(100.0)

Admission
motive

Guarantee of employment 65(49.6)

Ambient recommendation 29(22.1)

Expertise characteristic 32(24.4)

Service spirit 3(2.3)

Based on grade 2(1.5)

Health status

Excellent 19(14.5)

Well 66(50.4)

Normal 46(35.1)

Not healthy 0

Not very healthy 0

Difficulties  after 

admission

Interaction with professor 4(3.1)

Interaction with students 14(10.7)

Academic quantity 106(80.9)

Academic events 2(1.5)

Etc 5(3.8)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7(13.0)

Satisfied 65(49.6)

Average 45(34.4)

Not satisfied 4(3.1)

Not very satisfied 0

Desired work 

place

University hospital 66(50.4)

Hospital/clinic 47(35.9)

Health service official 18(13.7)

Community 0

Etc 0

Grade point 

average

≥ 2.5 2(1.5)

2.5-2.9 10(7.6)

3.0-3.4 59(45.0)

3.5-3.9 37(28.2)

4.0-4.5 23(17.6)

Campus life 

satisfaction

Yes 111(84.7)

No 20(15.3)

Club experience
Yes 87(66.4)

No 44(33.6)

3.2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Table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

도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4.04±0.46점, 자아탄력성의 평균점수는 4.01±0.46

점, 전공만족도의 평균점수는 4.31±0.31, 주관적 행복

감의 평균점수는 4.47±0.5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Subject, Ego 

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Min Max M±SD

Academic self-efficacy 3.00 5.00 4.04±0.46

Self-resilience 2.61 5.00 4.01±0.46

Department satisfaction 3.83 5.00 4.31±0.31

Subjective happiness 3.56 5.44 4.47±0.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Table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입학 동기(F=2.61, 

p=.039), 주관적 건강상태(F=5.46, p=.008), 전공 만족

도(F=4.71, p=.004), 희망 근무지(F=3.22, p=.043), 대

학 생활 만족(t=0.5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즉, 입학 동기에서 ‘성적에 맞춤’,  ‘봉사 정신’, ‘전문

성 특성’, ‘부모님 및 주변 권유’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취업 보장’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

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가 ‘보

통’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높았

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희망 근무지가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답

한 경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 생활 만족

이 ‘예’라고 답한 경우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자아 탄력성은 주관적 건강상태(F=5.66, p=.004), 

전공 만족도(F=6.20, p=.001), 희망 근무지(F=4.08, 

p=.019), 평균성적(F=2.64, p=.037), 대학 생활 만족도

(t=0.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가 ‘보

통’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자아 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희

망 근무지는 ‘보건직 공무원’이나 ‘대학 병원’이라고 답

한 경우가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자아 탄력성

이 높았다.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자아 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 생활 만족이 ‘예’라고 답한 

경우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

았다. 전공 만족도는 희망 근무지(F=6.52,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 근무지는 ‘보건직 공무원’

이나 ‘대학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병원’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높았다.

주관적 행복감은 전공 만족도(F=6.14, p=.001), 대

학생활 만족도(t=0.000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공 만족도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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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이 ‘예’라고 답한 경우가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

다. 연령, 성별, 종교,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입학 후 

힘든 점, 희망 근무지, 평균성적, 동아리 경험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Categories n(%)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Age
20-24 113(86.3) 4.04±0.47 0.30

(.829)

3.99±0.46 0.81

(.393)

4.31±0.31 0.48

(.854)

26.44±4.53 0.63

(.268)25≤ 18(13.7) 4.06±0.37 4.09±0.48 4.30±0.34 25.17±4.45

Gender
Male 23(17.6) 3.94±0.46 0.86

(.231)

3.92±0.55 0.30

(.344)

4.30±0.26 0.23

(.812)

26.35±4.49 0.93

(.925)Female 108(82.4) 4.06±0.45 4.02±0.44 4.31±0.32 26.25±4.55

Religion

Christian 19(14.5) 4.05±0.43

0.12

(.951)

4.02±0.43

0.67

(.572)

4.28±0.27

0.74

(.530)

28.37±3.95

1.71

(.168)

Catholic 11(8.4) 4.03±0.42 4.19±0.41 4.44±0.29 26.55±4.63

Buddhism 17(13.0) 3.98±0.42 4.01±0.35 4.30±0.33 26.00±5.04

No religion 84(64.1) 4.06±0.48 3.98±0.50 4.30±0.32 25.81±4.47

Monthly
income(won)

10-19 24(18.3) 3.93±0.40

0.64

(.592)

4.00±0.40

0.10

(.962)

4.30±0.32

0.57

(.633)

25.58±3.54

0.26

(.857)

20-29 25(19.1) 4.09±0.51 3.99±0.46 4.26±0.30 26.16±5.20

30-39 55(42.0) 4.07±0.47 3.99±0.52 4.35±0.32 26.49±4.92

40≤ 27(20.6) 4.06±0.43 4.05±0.41 4.28±0.29 26.52±3.92

Admission
motive

Guarantee of 

employment a 65(49.6) 3.96±0.49

2.61

(.039)
e,d,c,b>a

3.92±0.49

1.83

(.127)

4.29±0.28

0.28

(.882)

26.06±4.05

1.79

(.135)

Ambient 

recommendation b 29(22.1) 4.05±0.45 3.98±0.40 4.27±0.27 25.45±4.98

Expertise 

characteristic c 32(24.4) 4.12±0.35 4.16±0.43 4.35±0.36 26.69±4.66

Service spirit d 3(2.3) 4.34±0.26 4.15±0.23 4.48±0.57 30.33±6.43

Based on grade e 2(1.5) 4.81±0.28 4.36±0.91 4.50±0.71 32.00±4.24

Health 

status

Excellent a 19(14.5) 4.10±0.55
5.46

(.008)
b,a>c

3.92±0.44
5.66

(.004)
b,a>c

4.29±0.29
0.41

(.668)

26.74±4.94
1.62

(.202)
Well b 66(50.4) 4.15±0.38 4.13±0.39 4.33±0.34 26.80±4.58

Normal c 46(35.1) 3.87±0.47 3.86±0.52 4.28±0.28 25.30±4.19

Difficulties  

after 

admission

Interaction with 

professor 
4(3.1) 4.55±0.48

1.61

(.176)

3.95±0.49

0.44

(.778)

4.18±0.08

1.36

(.250)

29.50±1.73

1.54

(.194)

Interaction with 

students
14(10.7) 4.15±0.58 4.09±0.62 4.45±0.32 28.07±4.55

Academic quantity 106(80.9) 4.01±0.44 4.01±0.45 4.30±0.31 25.99±4.56

Academic events 2(1.5) 3.90±0.30 3.86±0.11 4.06±0.32 22.50±0.71

Etc 5(3.8) 3.99±0.41 3.79±0.39 4.38±0.31 26.00±4.47

Departmen
t
satisfaction

Very satisfied a 17(13.0) 4.13±0.49

4.71

(.004)

4.13±0.38

6.20

(.001)

28.82±5.26

6.14

(.001)
a,b,c>d

Satisfied b 65(49.6) 4.16±0.38 4.13±0.42 27.03±4.18

Average c 45(34.4) 3.87±0.50 3.78±0.47 24.51±4.16

Not satisfied d 4(3.1) 3.77±0.17 3.92±0.53 22.75±1.26

Desired 

work place

University hospital a 66(50.4) 4.10±0.44

3.22

(.043)

4.07±0.47

4.08

(.019)
c,a>b

4.36±0.32

6.52

(.002)
c,a>b

26.64±4.82

2.05

(.133)
Hospital/clinic b 47(35.9) 3.91±0.45 3.86±0.41 4.19±0.26 25.28±4.07

Health service 

official c 18(13.7) 4.16±0.46 4.15±0.47 4.44±0.31 27.50±4.26

Grade 

point 

average

> 2.5 2(1.5) 3.79±0.50

1.50

(.205)

4.14±0.82

2.64

(.037)

4.17±0.23

1.68

(.158)

25.50±4.95

0.87

(.482)

2.5-2.9 10(7.6) 4.00±0.63 3.96±0.50 4.24±0.25 26.10±4.20

3.0-3.4 59(45.0) 3.98±0.44 3.91±0.41 4.30±0.30 25.78±4.56

3.5-3.9 37(28.2) 4.05±0.39 4.00±0.49 4.27±0.29 26.16±4.57

4.0-4.5 23(17.6) 4.24±0.49 4.27±0.43 4.45±0.37 27.83±4.51

Campus 

life 

satisfaction

Yes 111(84.7) 4.10±0.43
0.55

(<.001)

4.07±0.44 0.80

(<.00

1)

4.31±0.31
0.55

(.649)

26.86±4.48 0.000

3

(<.00

1)
No 20(15.3) 3.70±0.45 3.67±0.45 4.28±0.32 23.00±3.24

Club 

experience

Yes 87(66.4) 4.01±0.47 0.79

(.298)

3.96±0.45 0.20

(.121)

4.28±0.29 0.10

(.133)

26.30±4.38 0.45

(.911)No 44(33.6) 4.10±0.43 4.09±0.49 4.37±0.34 26.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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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523, p<.001), 

자아탄력성(r=.568, p<.001), 전공 만족도(r=.458, p<.001)

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ject’s Self Efficacy, 

Self-Resilien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N=131)

3.5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력은 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11,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 중 대학 

생활의 만족여부와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를 독립변

수로 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아탄력성(β=.32, p<.001), 전공만족도(β=.27,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β=.26, p=.00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N=131)

Variable β t p
Adjusted 

R2 F

Self-resilience 0.32 3.75 <.001 0.32 33.11*

Department 

satisfaction
0.27 3.73 <.001 0.39

Academic 

self-efficacy
0.26 3.14 .002 0.43

4. 논의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7

점 만점에 4.4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Ko[19]의 연구와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

[17]연구와 3년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38]

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 학년에 따라 주관적 행

복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

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

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은 전공만족도 및 대학 생활 만족이 가장 주된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

이 높고,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을 이수 과정에 대하여 만족하여 주

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상황

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위

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주어진 과

제를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믿음이자 자신의 능력

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5]. 선

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Cho 등[38]의 연구

에서 3,93점, Han 등[14]은 3.48점, Yang[40]의 연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입학 동기, 건강 상태, 전공 만족, 

희망 근무지, 대학 생활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특히 ‘취업 보장’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습적 자기효

능감이 높았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

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취감 형성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4.01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거나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15].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Jung[41]의 3.22점,  Lee 등[42]의 3.38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전공 만족, 희망 근무지, 평균성적, 

대학 생활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 근무

지는 ‘보건직 공무원’ 이라고 답한 경우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Variable

Subjective 

happin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r(p)

Academic

self-efficacy
.523(<.001) 1

Self-resilience .568(<.001) .588(<.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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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적인 경험에서 빠르고 효율

적으로 회복하며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긍정적인 의

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4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4.31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

족하는지에 대한 수준과 그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수준을 타인이 평가하였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을 의미한다[27]. 선행연구에서 Jeon 등[44]은 

3.79점, Park등[20]의 3.86점, Kim[28]의 3.9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Jo[45]의 4.7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의 중요한 영향 요

인으로 규명됨에 따라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44]. 본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희망 근무지로 

‘보건직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

생은 임상 실습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3교대 근무와 복

잡한 대인관계, 엄격한 조직 환경 등에 대한 부담감으

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임상현장의 간호근무환경의 개선 및 유연한 간호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사회적‧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

성,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

은 43% 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

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일부 지역에 국한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대상자 표집에 한계가 있어 연

구결과를 4학년 간호대학생 전체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개념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규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인들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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